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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 5차 자료(2019)의 등록장애인 3,907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

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정적(+) 유의수준을 파악하였다. 넷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정적(+)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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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disabled affects daily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907 registered 

disabled people in the 5th Data of the Disabled Employment Panel (2019), and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daily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 significan. Second,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positive(+) significance level. Third,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daily life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ce level. Fourth, the 

positiv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daily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i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n thei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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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

거나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가

족구성원의 주지원자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

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장

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데 장

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

활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영역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20년 5월 기

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실

태조사를 실시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

쁨이 48.7%이며, 우울감 경험율은 18.2%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율은 11.1%,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 

생활만족도는 3.2점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족, 친구, 살고 있는 곳, 최근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등의 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장

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며, 우울감의 경험율은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

은 상태의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시도는 시기적 적절

성을 가질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의 흐름은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 일상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2]과 일상생활수행 장애[3], 경제활동상

태[4], 취업[5,6], 건강과 우울[7], 사회경제적 지위[8], 직

업스트레스[9], 대인관계[10-13], 자기효능감[10,14-16] 

등의 변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연구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

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인관

계와 자기효능감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개인적 정서적인 관계이

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족, 

동료 등 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간과 상호작용하면

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인관계는  타인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상호작용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능

력이다[17].

현재까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의한 대

인관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10,12,14]. 또한 장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필요도와 대인관계 충분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의 수준이 높다고 말한다[18]. 더불어 고령 장애

인의 친구와 가족 간 대인관계가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

도는 높은 것을 밝혔으며[19], 성인 발달장애인의 대인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12]. 이와는 반대로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정신장애

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부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0].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

진 과제와 행동 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21].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로부터 재활하도록 이끄는 핵심적 요인

으로 주목하고 있다[22].

현재까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대인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

악하고 있다[23]. 또한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밀접

한 연관성을 주장하고,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24]. 그리

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우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25]. 이처럼 장애인의 대인

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장

애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주된 

영향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11].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

히고 있다[26].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이 일상

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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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이다. 이같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며, 실제 행동양

식을 가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기효능감을 자각하고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

시해야 할지 집중하고 있다[23].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

의 경우 장애인의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삶

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고하

였다[27]. 그리고 고령 장애여성에게 심리적 요인인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결과를 보

였다[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으며, 자

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

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현재까지 장애인

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자기효능

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

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소수만 보고된다[10]. 선행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일상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이 제외되었다. 

이는 통제변수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정도, 사회경제

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

니라 이들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크기 즉,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을 거쳐 모형과 이론의 

설명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과 관

련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2020년 5차 조사자료[28]의 만15세∼만68세의 등록 

장애인 3,907명이다. 자료수집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20)에서 1단계 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이를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층

화 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모

집단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가 표본으로 4,577명

이다. 조사방문 시 부재, 이사, 거절, 단 장기 부재, 사

망, 장애등록 취소 등을 포함한 670명은 제외하고 

3,907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2.2.1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의 척도는 Schlein, 

Guerney & Stover(1971)[29]의 대인관계 조직적응능

력 척도를 장애인고용패널(2019)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타인과 관계

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

의 그렇지 않다, 3점=가끔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오형, 문재우

(2018)[10]의 신뢰도 계수는 .866이며, 본 연구의 신뢰

도 계수는 .908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총합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Jerusalem & 

Schwarzer(1992)[30]가 개발하고 장애인고용패널에

서 수정, 보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는 문항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는 기대와 신념과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

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권오형, 문재우(2018)[10]의 신뢰도

는 .929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43으로 높게 나타

났다. 자기효능감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자

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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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일상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장애인고용

패널(2019)에서 일상생활과 삶의 질 만족도 부분을 일

상생활만족도로 선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개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10] 측정 문항

은 일상생활과 삶의 질 만족도 부분과 관련된 9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가족, 친구, 

사는 곳, 건강상태 등의 문항에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권오

형, 문재우(2018)[10]의 신뢰도는 .767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만족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4 통제변수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1,여자=0으

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연령은 39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 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정도는 심

한 장애=1, 심하지 않은 장애=0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1, 좋다=0으로 더미처리 하였

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 중하층, 중상층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 건강상태는 

나쁜 편, 가족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 장애정도는 중증

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

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1].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6개로 선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통계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과 주요변수들

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 파악과 이들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Sobel Test를 통

해 부분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Woman 1358 34.8

man 2549 65.2

Sum 3907 100

age

39 - 1115 28.5

40-49 1079 27.6

50 + 1713 43.9

Sum 3907 100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019 26.1

high school 1878 48.1

University graduation 1010 25.8

Sum 3907 100

degree 
of disability

evere disability 1530 39.2

mild disability 2377 60.8

Sum 3907 100

physical condition

bad side 1908 48.8

good side 1999 51.2

Sum 3907 100

socioeconomic
status

lower class 1529 39.1

middle and lower 
classes

1860 47.6

above the upper class 518 13.3

Sum 3907 100

성별은 여자 1358명(34.8%), 남자 2549명(65.2%)

으로 나타나 장애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에서는 39세 이하 1,115명(28.5%), 40

세∼49세 1,079명(27.6%), 50세 이상 1,713명(43.9%)

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019명(26.1%), 고졸 1,878

명(48.1%), 대졸 이상 1,010명(25.8%)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가 1,530명(39.2%), 심하지 않

은 장애 2,377명(60.8%)으로 나타나 심하지 않은 장애

가 조금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건강상태는 나쁜 편 

1,908명(48.8%), 좋은 편 1,999명(51.2%)으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

적 지위는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는 편이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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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2.7177 0.6411 -0.654 0.423

self-efficacy 2.6937 0.6342 -0.784 0.344

daily life satisfaction 3.3705 0.5860 -0.377 0.223

본 연구의 독립변수 대인관계의 평균값(표준편차)은 

2.7177(.6411),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의 평균값(표준편

차)은 2.6937(.6342),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의 평

균값(표준편차)은 3.3705(.5860)로 나타났다.

평균값 기준에서 볼 때, 장애인은 일상생활만족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순으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을 파악하기 위한 왜도의 값에

서 대인관계는 -.654, 자기효능감은 -.784, 일상생활만

족도는 -.377로 나타나 왜도 절대값 2미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왜도 값이 음(-) 값을 가지면 자료

의 평균(중심)이 정규분포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

며, 꼬리는 왼쪽으로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는 

대인관계는 .423, 자기효능감은 .344, 일상생활만족도

는 .223으로 나타나 절대값 7미만을 이루고 있어 기준

에 부합하였다. 정규분포의 첨도가 0으로 볼 때 본 연구

의 첨도 값은 정규분포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3 상관관계 분석

장애인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즉, 대인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예측하

는 상관관계는 대인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716, 

p<.001). 절대값이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정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394, p<.001). 이는 대

인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475, p<.001). 이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

만족도 간에는 연관된 관계의 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

나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Daily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self-efficacy .716*** 1

Daily life satisfaction .394*** .475*** 1

* p < .05, ** p < .01, *** p < .001    

3.4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정도, 건강상태, 사

회경제적 지위,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division 1model(β ) 2model(β ) 3model(β )

gender -.011 .002 -.010

age -.011 -.062*** -.076***

level of education   .085*** .035*   .013

degree of disability .029** -.034* -.067***

physical condition   .303***   .258*** .228***

socioeconomic status   .303***   .258*** .230***

nterpersonal 
relationship

  .260*** .087***

self-efficacy .289***

R² .283 .334   .370

F 256.86*** 278.85*** 286.14***

Durbin-Watson 1.619

VIF 1.02-1.26 1.03-1.33 1.0342.28

* p < .05, ** p < .01, *** p < .001

3모형에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을 통제

하고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만들

어진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²)는 .370으로서 데이터 총 변동의 37.0%를 회귀선

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통제변수와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를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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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본다. 

또한 F통계량은 286.148,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

타나 자유도로 조정되어 설명된 변동과 설명되지 않는 

변동의 비로 이들의 관계는 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통제변수가 일상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

공선성을 판단하는 분산팽창지수는 모든 변수가 

1.034-2.289로 10이하를 나타내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연령(β

=-.076, p<.001), 장애정도(β =-.067, p<.001), 건강상

태(β =.228, p<.001), 사회경제적 지위(β =.230, 

p<.001), 대인관계(β =.087, p<.001), 자기효능감(β

=.289, p<.001)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에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령은 40세 이하,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일상생활만족

도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

별,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5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자기효능감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부분매

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32]

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variable

Step 1(β ) Step 2(β ) Step 3(β )

self-efficacy
Daily life

satisfaction
Daily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0.716*** 0.394*** 0.110***

self-efficacy 0.396***

R² .513 .155 .232

F 4110.6*** 716.61*** 588.03***

D-W 1.716 1.552 1.605

    VIF 2.053

*** p < .001

첫째,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대인관계를 투입하

고, 종속변수에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에 대인관계 변인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β =.716, p<.001). 이에 1

단계 조건을 만족시켰다. 

둘째,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대인관계를 투입하

고, 종속변수에 일상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분석되었다(β =.394, p<.001). 이에 2단계의 조건

을 충족하였다.

셋째, 3단계에서 독립변수에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을 함께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일상생활만족도를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자기효

능감 변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대인관

계(β =.110, p<.001)와 자기효능감(β =.396, p<.001) 

등이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영향

력이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Sobel 

Test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on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Path between variables Z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Daily life satisfaction

14.1523 .000

Z 값이 p<.05 수준에서 ±1.96보다 크면 매개효과

의 유의성이 검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

하고,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여 Z 값을 확인한 결과 

14.1523, p=000 으로서 Z 값이 ±1.96을 넘고 있어 

통계적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유의

한 것을 검증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5차 조

사자료(2020)의 만15세∼만68세의 등록 장애인 3,90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

다. 이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

는 정도에 의한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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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0,12,14]. 또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12,18,19].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

하여 대인관계를 파악하였으며[10],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12],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규

명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취업, 미취업, 연령을 구분

하지 않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

다. 이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

는 정도에 의한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3-25].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파악한 결과를 지지한다[23]. 그리고 대

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한 결과

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24].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

로 교우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확인

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5]. 종합하면 대인관계가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연

구를 통해 밝힌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직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

졌다. 이는 장애인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행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

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9,26,27]. 그

러므로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

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

합되어 살아감에 있어 일상생활만족도의 증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미쳤다. 이는 장애인의 대

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효

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0]. 그러나 선

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큰 차이는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신뢰도, 영향력에서 본 연구결과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017

년 자료에서 연구대상을 1,483명으로 선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크

기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자기

효능감을 거쳐서 모형과 이론의 설명에서 더 적합하다

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거

쳐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

는 것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의

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대인

관계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

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를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에게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타인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능력인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할수록 지역사회에서 구

성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이 타인과 관계맺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대인관계 능

력을 향상시키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주보호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

인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장애의 유형과 

연령이 비슷한 그룹으로 연대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자

조모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하

도록 타인과 긴밀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

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

에 정적 영향으로 매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

인의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소득,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

니라 심리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실천프로그램 등을 제

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일부 장애인 단체, 재

활기관, 복지관 등에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의 공예 프로그램, 미술치료, 자조모임,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관의 

일회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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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기적으

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과 주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동시에 참여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5차 조사자료(2019)의 만15세∼만68세의 등

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서 한 시점의 

결과이기에 연구결과를 장애인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대인

관계,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고용, 

복지, 의료 등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개입하

여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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